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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일상의 중요성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년 2월 21일(토)

● 찬송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(368장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다함께

● 기도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가족 중에서

● 성경 ......................... (마 15:29~39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다함께

● 묵상자료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인도자

● 기도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인도자

●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다함께

“38.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39.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

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”(마 15:38~39)

  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. 많은 무리가 예수

님을 따랐습니다. 3일의 시간이 눈 깜작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.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한 

시간은 경이로운 일로 가득 찼습니다. 그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. 

“32.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,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. 그

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.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.” 제자들은 예수

님께 대답했습니다. “33.여기는 빈들인데,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

구하겠습니까?”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. 빈들에 무슨 식당이 있겠습니까? 있다하더

라도 얼마나 많은 음식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? 제자들의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입니

다.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. 우리

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내

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

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.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초월자가 되심을 잊고 상식적인 수준에

서 판단해 낙심한 경우는 없습니까?

  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. “34.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?” 

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. “34.일곱 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작은 물고기 두어 마리가 있습니

다.”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신 후 빵 일곱 개와 2어 마리의 물고기를 

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,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, 제자들은 모여 있던 무리에게 

나누어주었습니다. 떡과 물고기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. 

모두가 충분히 먹은 후에 은 후에 남은 부스러기를 주었는데, 놀랍게도 일곱 광주리에 가득 

찼습니다. 그런데 먹은 사람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장정만 무려 4,000명이었습니

다. “38.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.” 배불리 먹게 하신 예수님은 무리

를 흩어 보내셨습니다. 비록 이곳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기억의 현장이지만 무리들은 

일상으로 돌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

현장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그래서 그 현장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

나 받은 은혜를 깊이 간직하면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. 크고 

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후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일상에서 해

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경우는 없었습니까? 

   전능하신 하나님,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

하옵소서. 비록 은혜의 현장은 떠날 수밖에 없지만 은혜를 간직하고 일상에서 주어진 사명

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


